
 

홈 > 뉴스 > 기획 > 신탐라순력도  

임상열 화순리장 "번내골사업 올해 마무리"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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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발전이 멈춰버린 마을을 되살리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번내골권역사업을 시작했습니다.”  

 

임상렬 화순리장(57)은 “대표 브랜드를 선정, 새로운 발전상을 제시하기 위해 4년 동안 추진해 왔

던 사업은 올 연말 마무리 된다”며 “이 사업으로 사람들이 머물다 가는 체험마을의 기반을 닦아 

놓았다”고 말했다.  

 

그는 “화순리는 2011년 안전행정부로부터 ‘해양레저체험파크’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카약·

요트·바다자전거 등 사계절 레저스포츠가 가능한 마을이 됐다”며 “미래를 선도하는 해양산업을 잘 

활용해 마을의 부를 창출하는 데 힘쓰겠다”고 강조했다.  

 

제주 남동부 거점항인 화순항이 있는 마을은 과거 해군기지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

빚어졌고, 지금은 해경부두 신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.  

 



 

임 이장은 “대다수 주민들은 해경부두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”며 “화순항을 마리나항으로 개발하

는 한편, 고등어선망 전진기지로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다”고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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